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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자원의 고갈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

체할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. 특히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농임산 폐기물, 폐플

라스틱, 산업 폐기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폐기물들

의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기술은 반응시간이 매우 짧고 단위부피당 처리량이 높으며 공정 

폐기물의 발생량이 매우 적은 장점을 지닌다. 본 연구는 국낸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들을 

이용한 5톤/일 규모의 가스화 반응기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. 가스화기는 고정층 형태이며 

싸이클론, 열교환기, 집진기, 가스 연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가스화 반응은 700-1000℃의 

온도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분 산화 반응으로 진행되었다. 가연성 폐기물들은 상부의 2단 

lock hopper를 통해 주입되었으며 생성물은 가스, 촤, 오일이였다. 폐목재의 가스화 실험 결과, 

합성가스의 조성은 50-70%로 수소의 비율이 50% 정도였다. 반응기에서 배출된 오일은 

GC/MSD를 통해 분석하였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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